
- 65 -

한국심리학회지 : 사회문제

Korean Journal of Psychological and Social Issues

2007, Vol. 13, No. 3, 65∼87.

* 본 연구는 2006년 가톨릭대학교 교비연구비의 지원으로 이루어졌음.

†교신저자 : 이수림, 가톨릭대학교 심리학과, (420-743)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역곡2동 산43-1

E-mail : sulim2@kyci.or.kr

나이듦과 지혜: 성공적 노화의 통합적 개념화*

이 수 림† 조 성 호

가톨릭대학교 심리학과

본 연구에서는 고령화 사회의 주요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노인문제와 나이듦에 대한 이해의

틀을 마련하고자 성공적 노화의 통합적 개념화를 시도하였다. 이를 위해, 나이듦의 의미를

규명하고, 나이듦과 관련된 부정적 변화와 나이듦에 따른 성장과 발달 등 긍정적 변화를 구

분하여 개관하였다. 특히, 긍정적 변화와 관련하여 지혜가 성공적 노화의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기존의 성공적 노화 이론과 주요 연구 결과들을 제시하였고, 기존의

이론이 가지고 있는 한계에 대한 논의를 바탕으로 지혜를 포함하는 성공적 노화의 통합적

개념화를 제시하였다. 성공적 노화의 통합적 개념화의 주요내용 및 특징을 설명하고 성공적

노화의 통합적 개념화가 갖는 시사점에 대해 논의하였다.

주요어 : 성공적 노화, 지혜, 나이듦, 노인상담, 노인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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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가 발표한 ‘2006년 주민등록 전

산자료 통계’에 따르면 2006년 8월말 현재 전

국 232개 시․군․구 가운데 고령화 비율이

20%를 넘는 곳은 22%인 51곳이었다(행정자치

부, 2006,10,11). 또한, 통계청(2006)에 따르면,

우리사회는 이미 고령화 사회에 진입했으며,

2018년에는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전체 인구

중 14.3%를 차지하여 고령사회가 되고, 2026

년에는 20.8%가 되어 초고령사회에 도달할 것

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처럼 우리사회는 고령

화가 되고 있어 노인문제에 대한 이해와 대처

가 시급하다고 할 수 있다. Hill, Thorn, 및

Packard (2000)는 노화 문제가 상담심리학을 비

롯한 심리학 전반의 중요한 관심 주제로 대두

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특히 노화로 인한

부정적인 심리적 결과들에 대한 심리학적 서

비스 체제의 구축 필요성을 역설한 바 있다.

그러나 이러한 사회적 요구에도 불구하고, 우

리나라는 노인상담 등 심리학적 서비스 내용,

노인관련 시설, 전문인력 등 인프라 구축이

극히 미비한 실정이다(이장호, 김영경, 2006).

노인문제는 나이듦과 관련된 발달적 변화,

사회적 변화와 관련된다. 이장호와 김영경

(2006)은 노인문제와 관련될 수 있는 요인에

대해 환경적․외부적 요인과 내부적 요인으로

구분하였는데, 환경적․외부적 요인으로는 은

퇴, 경제적 수입의 감소, 배우자 사별, 친구

또는 친척의 죽음, 독거나 자녀와 별거와 같

은 가족관계의 변화, 배우자 간병 등이 있고,

내부적 요인으로는 신체적 건강의 약화, 만성

적 질병, 신체적․정신적 기능의 쇠퇴, 죽음에

대한 인식 등이 있다. 또한, 김태현(1994)은 노

인문제를 병고, 빈고, 고독고, 무위고의 사중

고와 연결지어 설명하였다.

은퇴와 같은 사회적 역할 상실과 가깝던 사

람들과의 관계 단절은 노인의 사회적 활동을

축소시키고 심리적 위축이나 고독감을 느끼게

하고 자아정체감 및 자존감을 감소시킨다(이

선미, 2005). 노인들이 가장 스트레스로 지각

하는 문제들은 상실감, 건강문제, 주거문제,

경제문제, 가족관계 등의 순서인 것으로 나타

났다(이신숙, 이경주, 2002). 노인들의 경제적

상실, 건강 상실, 관계의 상실은 노인의 자아

통합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김후경, 이

순철, 오주석, 2007), 관계 상실과 건강 상실은

특히 주관적 안녕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다(윤훈, 이순철, 오주석, 2007). 상실감 또는

우울 등 노인들의 심리적 문제는 독거노인이

나 가족의 사회적 지지가 낮을 경우에는 더

심해지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서경

현, 김영숙, 2003; 정태연, 조은영, 2005). 노인

들의 우울증도 심각한 노인문제 중 하나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전체 노인의 약 15%가 우울

증을 경험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신체

적 건강문제, 자녀와의 문제, 경제적 어려움이

노인들의 우울감을 증폭시키는 주요 요인들인

것으로 조사되었다(김형수, 2000). 이러한 노인

우울문제는 노인자살로 이어지고 있어 노인문

제의 심각성을 나타내고 있다.

그동안 노인에 대한 연구는 노인문제 등 부

정적인 측면에 대해 많이 이루어졌으나, 나이

듦의 전체적인 발달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나

이듦의 다른 측면들에도 초점을 맞추는 것이

필요하다. 나이듦에 대한 전체적 조망의 필요

성과 발맞추어 노인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에도

변화의 조짐이 일고 있다. 과연 노년기는 절

망적인 시기인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

으며, 행복한 노후생활을 강조하는 사회문화

적 움직임도 본격화되고 있다. 성공적 노화

(successful aging)라는 개념은 바로 이러한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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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제안되었다. 하지만 연구자들은 무엇이

성공적 노화인지에 대해서는 각기 다른 입장

을 취하고 있다. 특히, 노화가 주는 이중적 의

미, 즉 부정적 측면과 긍정적 측면을 통합하

려는 시도는 매우 부족하다고 할 수 있다.

본고에서는 나이듦에 대한 전체적 이해를

바탕으로 성공적 노화에 대한 통합적 이해의

틀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나이듦의

의미를 정의하고, 나이듦에 따른 감퇴, 상실

등 부정적 측면의 접근들과 나이듦으로써 성

장, 발달하는 긍정적 측면의 접근을 개관하였

다. 특히, 긍정적 측면에서 나이듦과 지혜에

대한 개관을 통해 지혜가 성공적 노화의 핵심

적 요인이 될 수 있음을 제안하고자 한다. 그

리고 그동안 다양하게 제시되었던 성공적 노

화의 개념에 대해 고찰하고, 이를 바탕으로

성공적 노화에 대한 통합적 개념화를 제시하

고자 한다.

나이듦(aging)의 의미

‘aging’은 사전적인 의미로 ‘나이를 먹는 것’

이고 ‘노화’로 번역된다(김미혜, 신경림, 2005).

국내 문헌에서 노화의 정의를 살펴보면, 이호

선(2006)은 “노화란 개인이 시간의 경과에 따

라 신체적․사회적․심리적 변화와 기능의 저

하에 적응하는 과정”이라고 하였다. 또한 생물

학적 측면에서 ‘노화’란 신체․생리적인 기능

이 절정의 순간을 거친 후 한참 그 효율성을

유지하다가 서서히 감퇴해 가는 과정을 말한

다(김애순, 2004). 즉, ‘노화’는 모든 유기체에

게 생기는 시간경과에 따른 신체적 및 심리적

감퇴로 볼 수 있다(윤진, 1985).

Vaillant와 Mukamal(2001)은 ‘aging’의 정의를

감퇴(decline), 변화(change), 발달(development) 등

의 세 차원으로 설명하였다. 그들은 ‘aging’이

감퇴를 시사하기도 하지만, 다소 중립적 의미

의 변화도 나타내며, 발달과 성숙의 의미도

내포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Carstensen(1992)

은 시간경과에 따라 와인이 쓴맛에서 점차 부

드러운 맛으로 성숙되어 가듯이, 노년에 이르

러 사람들은 더 인내할 수 있고, 더 참을성

있고, 타인의 정서를 더 잘 수용하게 된다고

하였다. Baltes(1987)는 경험적 연구결과를 토대

로 노년기는 문제투성이인 부정적인 인생단계

가 아니라고 주장하였고, Rowe와 Kahn(1998)

역시 장수(長壽)가 단지 불능(disability)의 시기

는 아니고 발달과 성장의 개념까지 내포한다

는 긍정적 관점을 지지하였다. 이를 통해 볼

때, 노령화에 따라 인지적 기능이나 감각적

기능 등과 같이 쇠퇴의 국면에 있는 상실분이

분명히 존재하기는 하지만, ‘삶의 지혜’와 같

이 점차 늘어나는 성장분 또한 존재하는 것이

사실인 것이다. 이런 점에 주목하여 노령화가

아닌 가령화(加齡化)의 시각에서 인생 후반기

를 바라보아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안지연, 김애순, 한광회, 1998).

나이듦에 따른 손실

나이듦에 따른 발달적 감퇴로 인해 전체적

으로 나이듦에 따라 이득보다 손실이 증가한

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다(Baltes, 1987; Freund &

Resigner, 2003; Heckhausen, Dixon, & Ballets,

1989). 나이듦에 따른 손실을 영역별로 구분하

여 살펴보면, 우선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신

체적 변화이다. 신체적 변화에는 외모의 변화,

신체기능의 약화, 감각기능 및 반응속도 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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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의 활력시스템 저하 등이 있다(Freund &

Riediger, 2003). 만성적 질병과 장애 유병률은

나이듦에 따라 증가한다. 혈압, 체중, 콜레스

테롤 수치가 증가하고, 이러한 위험요인들은

심장질환의 원인이 된다. 또한 신진대사의 기

능저하, 골다공증 등도 노년기에 나타나는 만

성적 질병이다(Rowe & Kahn, 1987).

둘째, 인지기능의 감퇴로써 기억력과 지능

의 감퇴를 들 수 있다. 기억이나 지능과 같은

인지능력은 나이듦에 따라 심각하게 감소한다

(박민, 진영선, 2002; 조성원, 1996; Heckhausen,

Dixon, & Baltes, 1989; Schaie, 1996). 또한 치매

와 같은 기질성 장애의 위험성은 연령에 따라

증가한다. Baltes(1987)는 지적능력을 유동지능

(mechanic)과 결정지능(pragmatics)의 두 가지로

구분하였는데, 유동지능은 정보과정과 문제해

결의 기본 구조를 일컫는다. 이는 문화나 교

육에 의해 영향받지 않는 비교적 선천적인 지

능이며, 유아기 때 빠른 성장을 하고, 성인기

에 감소하고, 노년기에 급속하게 감소한다.

Lindenberger와 Baltes(1997)는 70세-103세 노인

516명을 대상으로 지적능력과 연령과의 관계

를 조사하였는데, 유동지능 영역은 연령에 따

라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외에도 지

각속도, 추론, 기억, 지식, 유창성, 전반적 지

능 등도 감소하였으며, 특히 감각기관기능의

감소변인이 일반적 지능변인의 59%를 예언하

는 것으로 나타나, 생물학적 요인이 지능감퇴

의 주요 원인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배우자나 친구의 죽음, 은퇴, 이사, 질

병 등으로 인한 사회적 관계의 감소이다. 노인

이 되면서 사회적 관계는 감소한다(Carstensen,

Fung, & Charles, 2003). Lang과 Carstensen(1994)

은 70세-104세 노인 156명을 대상으로 사회적

망에 대해 조사하였는데, 전체적인 사회적 망

의 크기는 연령증가에 따라 감소하였고, 고령

노인(85세 이상)의 사회적 망은 다른 노인들

(85세 미만)의 사회적 망 크기의 절반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노화이론

들은 노년기의 사회적 관계의 감소는 노년기

의 특수한 변화를 반영하는 것이라고 설명한

다. 즉, 사회적 관계의 감소는 역할상실, 사회

적 접근성에 대한 사회적 장벽, 노인의 연약

함에 따른 상대적 관계가능성 감소로부터 나

온다는 것이다(Lang & Carstensen, 1994). 여성보

다 특히 남성에게 있어서 은퇴는 종종 사회적

관계의 붕괴 위기와 관련된다. 은퇴는 직업역

할의 상실, 수입의 감소, 사회적 유대관계의

약화 등에 따른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위기적

사건으로 고려되어져왔다(김명자, 2003; 김명자,

박미금, 송말희, 2005). 또한 배우자의 사망은

인생에서 직면할 수 있는 가장 힘든 상실 중

하나로 작용하며, 이는 일상생활적응, 경제력,

사회적 위치, 개인적 자아정체감 등에 중요한

변화를 일으킨다(Freund & Riedinger, 2003).

노인들에 대한 차별적 사회분위기는 노인들

의 정신건강에 악영향을 미친다. 산업화, 도시

화, 핵가족화가 진행됨에 따라 노인들이 누리

던 권위적 지위의 대부분이 상실되게 되며,

이로 인해 가정이나 사회로부터 소외되어 고

독감을 느끼고 살아가는 노인이 많은 실정이

다(김문영, 정현희 2004). 이상과 같은 나이듦

에 따른 손실요인들은 노년기를 주관적 안녕

감이 심각하게 위협받는 시기로 만들게 한다

(Brandstadter & Greve, 1994).

나이듦에 따른 성장과 발달

일반적으로 우리들은 나이듦에 따른 부정적



이수림․조성호 / 나이듦과 지혜: 성공적 노화의 통합적 개념화

- 69 -

변화를 강조하고 긍정적 변화는 간과하는 편

이다. 그러나 나이듦의 긍정성을 간과하는 것

은 성공적 노화를 부정적 측면에 대비하는 것

으로만 한정할 수 있기 때문에, 나이듦에 따

른 이득이 감퇴에 비해 많지 않더라도 이에

대해 이해하는 것은 성공적 노화를 준비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 Williamson(2002)은 노인들에

대한 부정적 시각, 즉, 노인들은 아프고, 인지

적 결함이 있고, 우울하다는 것에 대한 반대

증거들을 제시하면서 노년기는 단순히 부정적

인 시기인 것만은 아니라고 주장하였다.

나이듦에 다른 성장과 발달을 영역별로 구

분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인지적 측면에

서 나이듦에 따라 감소하지 않고 성인후기까

지 유지되거나 오히려 향상되는 것으로 나타

난 요인들이 있다. 결정지능은 교육, 경험의

폭, 의사소통 이해력, 판단력 등을 반영하는

지적능력인데, 이는 연령에 따라 감퇴하기는

커녕 성인후기까지 긍정적 발달을 하는 것으

로 밝혀졌다(Baltes, 1987,1993). 또한 지능에는

가소성(plasticity)이 있어 지능이 감퇴하더라도

잠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범위가 존재한다

(Baltes, 1987). 이는 연습과 훈련 등 적당한 조

건하에서 노인들도 새로운 것을 잘 배울 수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Schaie, 1996). Blanchard-

Fields(1986)의 연구에서는 정서 특징적 과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사회인지적 추론이 연령

에 따라 증가하는 것이 밝혀졌다. 또한 나이가

들고 자아수준이 높을수록 미성숙한 대처와

방어전략을 덜 사용하고(Labouvie-Vief, Hakim-

Lason, & Hobart, 1987), 자아표상 역시 더 분화

되고 복잡해진다(Labouvie-Vief, Chiodo, Goguen,

Diehl, & Orwoll, 1995).

둘째, 연령증가에 따라 부정적 정서는 감소

하는 반면, 긍정적 정서는 안정적으로 유지되

거나(Carstensen, Pasypathi, Mayr, & Nesselroade,

2000; Charles, Reynolds, & Gatz, 2001), 증가하여

삶의 만족도가 더 증진되기도 한다(Labouvie-

Vief & Medler, 2002; Mroczek & Kolarz, 1998).

Lawton, Kleban, Fajagpal, 및 Dean(1992)은 이를

‘정서최적화’개념으로 설명하였는데, 이에 따

르면 노인들은 부정적 정서경험을 되도록 피

하고 충분한 정적 자극을 받을 수 있는 사회

적 상황을 선택함으로써 자신의 주관적 안녕

감을 유지하려는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인다는 것이다(유경, 민경환, 2005a). 사회

정서적 선택이론(Carstensen, Fung, & Charles,

2003; Carstensen, Isaacowitz, & Charles, 1999)은

정서변화를 인간의 동기차원에서 설명하는데,

생의 한계에 대한 자각이 정서적으로 의미 있

는 목표에 주의를 두도록 동기의 이동을 이끈

다는 것이다. 따라서 정서적 목표에 주의가

커지면서 정서적 경험을 더 중시하고 정서조

절을 더 잘하게 된다. 노인들은 정서적 표상

과 정서조절을 더 잘하고(Labouvie-Vief, 2003),

정서가 개입되어 있는 대인관계 상황에 대한

추론 과제에서 젊은이들보다 더 나은 수행을

나타냈다(Blanchard-field, 1986). 또한, 노년기에

는 정서복잡성이 향상된다(Baltes & Stadinger,

2000; Carstensen et al., 2000; Diehl, Coley, &

Labouvie-Vief, 1996). 유경과 민경환(2005b)에 따

르면, 정서복잡성은 정서의 변별과 통합을 일

컫는데, 상황이나 자극에서 주어진 정적 정서

와 부적 정서를 다양하게 변별할 수 있고 하

나의 대상에 대해 정적 정서와 부적 정서를

동시에 경험할 수 있는 수준이 정서복잡성이

가장 높은 수준이다. 이 연구자들은 정서복잡

성 과제를 청년, 중년, 노년 집단에 실시하였

는데, 노년집단의 정서복잡성이 더 높은 것으

로 나타났다. 또한 정서복잡성이 장노년기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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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감 유지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으로 나타나, 정서복잡성 향상은 정서최적화

를 이루고 주관적 안녕감을 유지하는데 중요

한 역할을 하는 노년기의 긍정적 특성임이 밝

혀졌다.

셋째, 성격특질은 성인기의 특정 연령에 고

정되지 않고 노년기에서조차 변화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Caspi & Roberts, 2001). Jung(1961)

은 나이듦에 따라 내향성이 증가하고, 남성성

과 여성성이 변화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성역

할 관념의 변화는 사람들의 억눌린 부분을 표

출하는 것을 허용하기 시작하는 것으로 심리

적 성숙의 지표라고 하였다. Jung의 이론은 구

체적이지 않지만, 성인발달의 긍정적 측면을

제시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Helson, Jones, 및

Kwan(2002)은 2개의 종단연구를 통해 40년간

의 성인기 성격변화를 추적, 조사하였다. Mills

대학연구와 인간발달연구소의 참가자를 대상

으로 40년간 4-5회에 걸쳐 동일 검사를 반복

실시한 결과, 책임감, 사회화, 자기통제, 친화

성 등 규범지향(nome adherence) 척도에서 긍정

적 변화가 나타났다. 또한 신중성, 참을성, 독

립적 성취와 지배성이 증가하였고, 여성성은

27세까지 증가한 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Helson, Kwan, John, & Johnes, 2002; Robert,

Helson, & Klohnen, 2002). Labouvie-Vief, Diehl,

Tarnowski, 및 Shen(2000)은 20세-87세 연령의

미국인 285명, 중국인 450명의 성인에게 성격

검사를 실시하였는데, 연령증가에 따라 외향

성과 융통성은 감소하지만, 통제 및 규범지향

성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Mroczek과 Spiro

Ⅲ(2003)의 연구에서는 외향성과 신경성의 변

화를 1600명 남성을 대상으로 12년간 조사하

였는데, 전체적인 외향성 경로는 선형적 감소

를 보였고, 신경성은 이차적 감소곡선을 나타

냈다. 전체적으로, 통제 또는 규범지향성, 신

중성 등은 연령에 따라 증가를 나타냈으며,

신경성이나 외향성은 감소를 나타냈다.

나이듦과 지혜

지혜는 자아통합과 성숙, 판단과 대인관계

기술, 인생에 대한 탁월한 이해와 같은 긍정

적 자질을 포함하기 때문에 성공적 인간발달

의 핵심으로 여겨진다(Ardelt, 2000; Clayton,

1982; Erikson, 1963; Erikson, Erikson, & Kivnick,

1986). 지혜는 삶의 경험이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발달에 시간이 걸리고, 따라서 특히

노년기와 관련된다는 주장들이 있다(Ardelt,

2000; Baltes, Staudinger, & Lindenberger, 1999;

Baltes & Smith, 1990; Kekes, 1983). Meacham

(1983)은 지혜의 핵심은 연령과 관련이 없지만,

“지혜의 질” 또는 “지혜의 깊이”는 연령의 영

향을 받을 수 있다고 하였다. Perlmutter, Adams,

Nyquist와 Kaplan은 지혜로운 사람의 성격과

관련된 일반적 요인들을 조사했는데, 지혜는

연령과 78%, 성별과 16%, 교육과 68% 관련된

다는 결과를 얻었다(Perlmutter, Adams, Nyquist,

Kaplan, 1988, Orwoll & Perlmutter, 1990 재인

용). 이 결과는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지혜는

나이든 사람과 교육받은 사람에게 더 많다고

믿는다는 것을 나타낸다. Wink와 Helson(1997)

은 실용적 지혜를 27세에서 52세까지 평가하

는 종단연구를 하였는데, 실용적 지혜는 25년

동안 증가하는 경향이 있었다.

지혜가 연령과 관련 있을 것이라는 많은 제

안이 있었지만, 지혜 개념이 학자마다 다양하

게 사용되고 있어 지혜와 나이듦과의 관련성

도 이에 따라 다르게 평가되고 있다. 지혜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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념에 대한 이론적 접근들은 다음과 같다: 첫

째, 지혜를 삶에 대한 전문적 지식(Baltes &

Smith, 1990; Baltes & Staudinger, 2000), 암묵

적 지식(Sternberg, 1990, 1998), 통합적 사고

(Labouvie-Vief, 1990)로 개념화하는 인지적 접근

이 있다. 둘째, 성격학적 접근으로서 여기에

서는 지혜를 자아발달과 자아초월(Orwoll &

Perlmutter, 1990), 실용적 지혜와 초월적 지혜

(Wink & Helson,1997), 성격특징(특출한 이해력,

판단과 의사소통 기술, 일반적 유능성, 대인관

계적 기술, 사회적 겸손)(Holliday & Chandler,

1986), 인지, 반성, 정서적 특징의 조합(Clayton

& Birren, 1980)으로 개념화한다. 셋째, 초월적

접근으로 Mckee와 Barber(1999)는 지혜는 망상

을 극복함으로부터 나오는 지식이라고 제안했

고, 이것은 표면 뒤에 있는 현실을 아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였다. 각 이론마다 지혜의 개념

은 다르지만, 지혜의 구성개념은 다차원적

(multi-dimensional)이며 지혜를 구성하는 여러 하

위 개념들이 서로에게 영향을 준다는 점에 대

해서는 동의가 이루어졌다(Baltes & Staudinger,

2000; Taranto, 1989; Webster, 2003). 또한, 서양

에서는 인지능력, 추론 등 지혜의 분석적 측

면을 강조하는 반면, 동양의 지혜 개념은 다

양한 측면의 통합을 강조하는 경향이 있다

(Takahashi, 2000).

지혜를 인지적 요인으로 개념화하는 베를린

연구(Staudinger, 1999; Staudinger & Baltes, 1996)

에서는 지혜관련 수행과 연령간에 의미있는

상관을 발견하지 못했다. 그들은 이러한 결과

에 대해 횡단연구에서 나타나는 동시대효과와

연령증가에 따라 나타나는 인지능력 감소를 원

인으로 들었다. 그래서 그들은 노인의 인지능

력의 감소를 감안하여 젊은이만큼 인지수행 능

력을 보이는 노인들을 선발하여 다시 연구하였

는데, 노인들은 젊은이들보다 더 높은 지혜

관련 수행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Staudinger,

Maciel, Smith, & Baltes, 1998). Staudinger와

Baltes(1996)는 80세 이상의 노인이 지혜관련

수행에서 젊은이와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은

연령에 따라 지혜관련 수행이 안정적으로 유

지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주장하였다. 특히,

노인들은 대화를 한 후 지혜 평가를 받도록

한 실험조건에서 젊은이들보다 더 나은 수행

을 보였는데, 이는 노인들이 적절한 수행조건

에서는 젊은이들보다 더 쉽게 지혜를 발휘한

다는 것을 나타낸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Staudinger, 1999).

나이듦과 지혜의 관련성에 대한 여러 연구

의 결과는 일관적이지 않다. 다른 관점에서

본다면, 연대기적 연령이 지혜와 관계없게 나

타나는 것은 모든 사람이 나이만 먹는다고 해

서 지혜로워지는 것은 아니라는 의미로도 해석

할 수 있다. 지혜 연구자들은(예: Ardelt, 2004;

Baltes & Staudinger, 2000; Staudinger, 1999) 나이

듦이 지혜획득에 필요조건이 될 순 있지만 충

분조건은 아니라는 것에 동의한다. 또한, 지혜

의 획득은 기본적으로 개인의 경험에 대한 개

방성, 반성, 자기검토, 자기자각 등의 요인들

에 영향을 받는 심리적 귀결물의 성격을 지니

고 있기도 하다(Ardelt, 2000; Kekes, 1983;

Kramer, 1990; Levitt, 1999).

Ardelt(2004)는 Clayton과 Birren(1980)의 개념

을 기초로 지혜개념을 인지, 반성, 정서의 통

합으로 개념화하였다. Ardelt(2004)에 따르면,

인지적 요인은 개인내적 혹은 대인관계문제에

대하여 진실을 알고 삶의 깊은 이해를 얻으려

는 바램을 일컫는다. 반성적 요인은 자기검토,

자기자각, 자기통찰, 그리고 현상과 사건을 다

른 관점에서 검토하는 능력을 포함하며,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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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서 사람들은 점차 주관적 편향성의 한계

를 극복한다. 정서적 요인은 타인에 대한 공

감과 연민 등을 포함한다.

Ardelt(2004)에 따르면, 끊임없는 자기검토와

자기자각은 문제와 사건을 객관적으로 보게

하고, 모든 가능한 관점을 고려하여 부정적

정서에 압도되지 않도록 한다. 이 과정은 자

아중심성을 약화시키게 되고, 자기, 타인, 세

계, 자연에 대한 더 큰 직관과 공감적 이해를

이끈다. 이는 Erikson(1982)의 성인기 발달과업

인 통합감 대 절망감을 성공적으로 해결함으

로써 얻어지는 자아통합과 통한다. 그러나 많

은 사람들이 어려운 지혜의 길을 추구하지는

않는 것 같다. 이는 왜 지혜가 연령에 따라

자동적으로 얻어지는 게 아니고, 노인 중에

지혜로운 사람이 상대적으로 드문지를 설명한

다. 젊은 사람과 비교하면, 노인들은 더 힘든

경험을 했고, 반성, 자기검토, 자기자각을 실

행하고, 자신들의 주관적 편향성을 극복하는

작업을 할 시간을 더 가졌을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기회는 최소한 지혜의 획득을 추구하

도록 동기화 되어있는 노인들에게만 의미가

있을 것이다.

지혜가 노년기 삶의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도움이 되고, 삶의 만족에 영향을 준다는 주

장들이 있다. 지혜로운 노인들은 외적 환경이

덜 이상적이더라도 삶의 궁극적 의미와 목적

이 삶을 만족시킬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삶의 변화에 어떻게 대처하는지 알고

있다(Ardelt, 2000; Kramer, 2000; Sternberg,

1990). 지혜로운 사람들은 현실의 부정적 측면

뿐만 아니라 긍정적 측면도 수용할 수 있다.

그들은 단지 긍정적 측면 때문이 아니라 현재

의 현실을 수용할 수 있고 자각하기 때문에

그들의 삶에 만족하는 것이다(Blanchard-Field &

Norris, 1995). 결과적으로, 지혜로운 사람들은

나이듦에 따른 손실과 같은 어려운 상황에서

조차 평온함을 유지하고 직면할 수 있다

(Ardelt, 1997, 2000; Kramer, 2000). 또한 지혜

는 삶의 불확실성과 신체적, 사회적, 정서적

상실을 다루는 것을 돕는다(Ardelt, 1997,

2000, 2004; Erikson, 1963, 1986; Kramer, 2000).

Clayton(1982)은 지혜와 노년기 삶의 만족에 대

한 연구에서 지혜로운 노인들은 상실이나 통

제할 수 없는 일에 대해 꺼리지 않는다고 결

론지었다. 지혜의 정서적 요인과 긍정적 성격

변화는 지혜가 한 차원 높은 사회적 관계를

맺고 유지하는 데 기여한다(Csikszentmihalyi &

Rathunde, 1990; Kramer, 1990; Pascual-Leon,

1990). Ardelt(1997)는 노인의 지혜는 객관적 환

경보다 삶의 만족을 예언하는데 더 중요하다

고 주장하였다. 즉, 지혜는 노인들이 접하게

되는 신체적 건강, 사회경제적 위치, 재정상황,

물리적 환경, 사회적 관계의 정도와 같은 객

관적 조건들보다 노년기 삶의 만족에 더 강한

영향을 준다는 것이다. 지혜로운 노인들은 삶

의 변화를 더 잘 다루기 때문에 그들이 접하

게 되는 객관적 환경과 상관없이 삶에 만족할

수 있다(Ardelt, 1997).

성공적 노화에 대한 이론적 접근

그동안 다양한 관점에서 성공적 노화에 대

한 이론적 접근이 있었다. 성공적 노화에 대

한 대표적인 이론적 접근들을 살펴보고자 한

다. 첫째, 고전적 사회학이론으로 유리이론

(disengagement theory)이 있다. 유리이론은 최적

의 개인적, 사회적 환경에서 조차, 나이듦에

따라 활동을 줄이는 것이 정상적이고 필수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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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결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즉, 사람들은 늙으

면서 사회적 구조에 덜 참여하고 상호작용을

감소시키고 더 적은 사회적 역할을 바란다고

주장한다. 이 이론에서는 노년기에 이르러 적

극적 삶으로부터 철수하고, 그 과정을 수용하

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한다. 유리이론에

서는 노년기를 예상되는 생물학적 신체적 감

퇴를 준비하는 과정으로 본다.

둘째, 삶에 대한 대처와 통제측면의 이론들

이 있는데, Baltes(1993,1997)의 선택, 최적화,

보상이론(SOC이론)은 선택, 최적화, 보상 전략

(SOC전략)을 통한 삶에 대한 통제유지를 성공

적 노화로 개념화하였다. 선택 전략은 시간과

에너지를 쓰는 활동의 선택 과정을 일컫는다.

최적화 전략은 학습, 연습, 경험에 대한 기능

적 효능감을 증가시키는 과정을 일컫는다. 보

상 전략은 노화과정과 연관된 기능적 능력의

한계와 상실을 완화시키려는 의식적 노력을

나타낸다. Baltes(1997)는 노화에서 SOC전략이

어떻게 적용되는지에 관한 사례를 제공하였다.

피아니스트 80세에 이른 Arthur Rubinstein이 콘

서트를 준비할 때, 어떻게 높은 수준의 전문

적 피아노 연주 수준을 유지하는지 물어보았

는데, 이에 대해 그는 “더 적은 곡을 연주하고

(선택), 이 곡들을 매우 자주 연습하고(최적화),

기능적 속도상실에 대응하기 위해 후반부의

더 빠른 부분에 대비하여 앞의 부분을 더 천

천히 연주한다(보상)”고 대답하였다(Baltes 1997,

pp. 371).

SOC전략은 특히 자원이 한정되었을 때 효

과적이며(Jopp & Smith, 2006), 이는 적응적 발

달 지표에서 희소자원의 부정적 효과를 완충

하는 기능을 하는 것으로 여겨진다(Riediger, Li,

& Lindenberger, 2006). Freund와 Baltes(1998)의

연구에서는 선택, 최적화, 보상 전략의 유용성

이 성공적 노화의 주관적 지표로써 주관적 안

녕감, 긍정적 정서, 적은 고독감을 예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SOC이론은 다양한

방법을 적용한 많은 연구들에서 지지되고 있

다(안지연 등, 1998; Chou & Chi, 2002; Lang,

Rieckmann, & Baltes, 2002).

Schulz와 Heckhausen(1996)의 전생애 통제이론

에서는 인생의 목적은 삶에 대한 기본적 통제

를 성취하는 것이라고 본다. 즉, 성공적 노화

는 삶을 통한 기본적 통제의 발달과 유지를

포함하는 개념이라는 것이다. 그들은 성공적

노화의 기준으로 생존과 신체적 기능을 가장

기본적인 것으로 보았다. 이에 비해 일반적인

인지적, 지적, 사회적 관계 기술은 성공적 노

화의 이차적 기준들에 해당한다. 특정 영역에

서의 능력이나 수행은 삼차적 기준을 대표한

다. 이 연구자들에 따르면, 이러한 세 가지 기

준을 통합적으로 충족시키는 것은 최적의 삶

의 과정을 대표하는 것이다. 성공적 노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삶에 대한 기본적 통제 노력

과 보상적인 이차통제가 중요하며, 노년기의

부정적 삶의 변화에 대한 적절한 통제전략은

삶의 만족도와 관련된다(Lang & Heckhausen,

2001).

셋째, 적극적 활동과 참여를 중시하는 접근

이다. 활동이론(activity theory)은 성공적 노화의

열쇠는 신체적, 정신적 적극성을 유지하려는

개인적 동기에 놓여있다고 본다. 높은 수준의

적응과 사기를 유지하고, 젊고 적극적으로 사

는 것 이상으로 노인에게 유용한 행동패턴은

없다는 것이다(Fry, 1992). Rowe와 Kahn(1987,

1998)은 70대 노인들을 대상으로 건강상태, 사

회적 관계망의 특징, 심리적 특징, 신체적․인

지적 기능, 생산적 활동 등의 5가지 영역을

측정하여 이들 간의 관련성을 분석한 결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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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대로, 성공적 노화를 위한 세 가지 요소로

질병과 장애의 부재, 신체적․인지적 기능 유

지, 적극적 삶의 참여를 제시하였다. 질병과

장애가 없으면 신체적․인지적 기능을 유지하

게 되고, 더 나아가 적극적 인생참여가 가능

해진다는 것이다. Rowe와 Kahn(1987, 1998)의

이론은 성공적 노화에 대한 많은 관심을 불

러일으켰다. 국내에서도 이 이론에 대한 연

구들이 이루어졌는데, 성혜영과 조희선(2005)

은 Rowe와 Kahn(1998)의 구성요소를 활용해

한국 노인들의 성공적 노화모델을 제안하였다.

이 모델의 핵심은 건강상태와 사회관계망의

특징이 신체적․인지적 기능, 심리적 특징에

영향을 미치고, 이것이 다시 생산적 활동에

영향을 준다는 것이다. 성혜영과 유정헌(2002)

은 Q방법론을 사용하여 26명의 은퇴자를 대

상으로 성공적 노화에 대한 인식조사를 하였

는데, Rowe와 Kahn(1998)의 주장대로 경제력,

가족관계, 질병예방 요인 등이 성공적 노화의

주요 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지혜의 심리적 측면들을 강조한 접근

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 Ryff(1989)는 성공적

노화를 단일요소인 주관적 안녕감으로 측정하

는 것에 대해 반대하면서 6가지의 심리적 안

녕감 요소(자기수용, 타인과의 긍정적 관계,

자율성, 환경의 지배, 삶의 목적, 개인적 성장)

들을 골고루 잘 이루는 것이 성공적 노화라고

보았다. Ford 등(2000)의 연구에서는 노인들이

자식, 기관의 지원을 받기보다 독립적이고 자

율적으로 생활하는 것이 성공적 노화의 주요

측면이라고 주장하였다. Fisher와 Specht(1999)는

60-93세 노인 36명을 면접하여 성공적 노화의

의미와 노년기의 창의적 활동의 관련성을 조

사하였다. 연구 결과, 목적의식, 타인과의 상

호작용, 개인적 성장, 자기수용, 자율성, 건강

이 성공적 노화의 6대 특징인 것으로 나타났

다. 또한 노년기의 창의적 활동은 유능감, 목

적의식, 성장의식을 촉진시키는 것으로 나타

났다.

다섯째, 삶에 대한 객관적 조건을 중시한

접근들이 있다. Chou와 Chi(2002)는 성공적 노

화 차원을 기능적 상태, 정서적 상태, 인지적

상태, 생산적 참여 상태로 분류하여 60세 이

상 노인 1,106명을 대상으로 성공적 노화와

관련변인을 조사한 결과, 연령, 성, 교육수준,

가까운 친척의 수, 친구와의 접촉빈도, 재정적

고통, 만성적 질병의 수, 건강에 대한 자기평

가, 청력손실, 인생만족도 등이 성공적 노화의

관련 요소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Cronsnoe과

Elder(2002)의 연구에서는 성공적인 노년기 적

응을 파악하기 위하여 삶의 만족, 활력, 가족

참여, 직업성공, 시민역할 참여의 형태에 따라

개인의 삶의 분석하였는데, 현재의 건강과 사

회경제적 지위가 성공적 노화를 가장 잘 예언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선행연구

홍현방(2001)은 성공적인 노화의 개념 정의

를 위한 다차원적 구성차원을 제안하였다. 그

에 따르면, 성공적인 노화란 과거와 현재를

수용하고, 죽음을 받아들이며, 삶의 의미나 목

적감을 잃지 않고 정신적으로 성숙해 가는 심

리적인 발달과정이며, 동시에 정신이나 신체

상의 질병이 없는 건강기능을 유지하면서, 사

회적인 관계를 유지하며 사는 것이다. 그는

성공적인 노화의 구성차원을 심리적 측면, 사

회관계, 신체건강, 정신건강으로 구분하였는데,

심리적 측면에는 자아개념, 통제소재, 자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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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지혜), 사회관계에는 사회적 접촉과 가족과

의 접촉, 신체건강에는 질병유무와 기능정도,

정신건강에는 질병유무와 기능정도가 하위요

인으로 포함되었다.

그밖에 대부분의 국내 연구들은 성공적 노화

에 대한 조사연구들이다. 각 연구자들은 조사

연구를 통해 성공적 노화의 개념, 성공적 노

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밝히고자 하였

다. 강인(2003)은 노년, 중년, 청년 여성 105명

을 대상으로 조사하여 신체적 건강, 개인성장,

정서적 안녕, 자율성, 가족지향, 경제적 안정

등이 성공적 노화와 관련됨을 밝혔다. 박경란

과 이연숙(2002)은 대학생, 노인 100명을 대상

으로 조사하여 자율, 개인성장, 안락한 생활,

역할완수, 상호교류, 봉사 등을 성공적 노화의

주요 측면으로 제시하였다. 김미혜, 신경림,

강미선, 강인(2004)은 40명의 노인들을 대상으

로 한 심층면접을 통해 한국노인의 성공적 노

후의 속성을 9가지 복(福), 즉 부부복, 자식복,

친구복, 여가생활복, 거처복, 재산복, 건강복,

마음복, 죽음복으로 제시하였다. 특히, 노욕을

버리고 지난 삶을 소중히 여기며 긍정적으로

과거와 현재를 수용함으로서 마음을 편히 다

스리는 마음복과 죽음을 준비하고 초연하게

임종을 맞이하는 죽음복의 중요성을 강조하였

다.

이주일, 정지원과 이정미(2006)는 한국과 미

국에 거주하는 노인들을 대상으로 행복감에

대해 연구한 결과, 행복한 노년을 결정하는데

있어 사회적 지지망의 구축과 심리적 욕구 충

족이 가지는 의미를 성공적 노화를 설명하는

토대에서 중요한 요인으로 설명하였다. 서경

현(2006)은 노년기의 건강과 삶의 질에 대해

활동과 사회적 지원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요

인으로 지목하였다.

국내외 성공적 노화에 대한 연구 동향을 정

리하자면, 신체적 기능과 건강 측면, 자기수용,

자율, 자기통제, 개인성장, 목적의식 등과 같

은 심리적 측면, 부부와 자녀와의 관계를 포

함한 친밀관계 측면, 사회적 관계 및 생산적

활동 측면, 경제적 준비 및 복지 측면 등의

다양한 측면들이 성공적 노화의 주요 구성 요

소들인 것으로 보인다(김미혜, 신경림, 2005;

성혜영, 유정헌, 2002).

성공적 노화의 통합적 개념화

통합적 개념화의 필요성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성공적 노화에 대한

기존의 이론적 접근들에서는 각기 활동측면,

삶의 통제 측면, 심리적 측면, 객관적 삶의 조

건 측면 등을 저마다 달리 강조하고 있다. 이

는 성공적 노화가 갖는 의미의 다양성이 크고

넓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기존의 다양한

성공적 노화 이론들은 나이듦의 상실측면과

발달측면 둘 다를 포괄하여 통합적인 설명을

제공하는 데에는 분명한 한계를 지니고 있다.

먼저, 유리이론은 노화의 감퇴를 부정하지

않고 수용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으나, 노년기

의 발달측면을 무시하고 있다. 활동이론은 유

리이론과 반대로 노인들의 적극적 참여를 중

시하지만, 이 이론의 주된 문제는 나이와 성

공적인 참여에 대한 비현실적 기대를 갖게 하

는 것이다. 이 이론이 주장하는 바는 은퇴 등

으로 어떤 활동이 위협될 때 가능한 한 즉각

적으로 대체활동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

(Fry,1992). 이는 활동참여만을 성공적 노화로

본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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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we와 Kahn(1998)의 이론은 의료, 심리학,

사회복지학 등의 학제간 연구를 통해 성공적

노화에 대한 인식을 넓혔다는 데 큰 의의를

지니지만, 그들의 연구는 “super elder”를 연상

케 하고(성혜영, 유정헌, 2002), 노년기의 상

실 측면의 고유한 특성을 인정하지 않음으로

써 노화의 부정적 측면을 외면하려는 인상이

강하다(강인, 2003). Motta, Bennati, Ferlito,

Malaguarnera, 및 Motta(2005)의 연구에서는 100

세 이상의 고령노인을 대상으로 Rowe와 Kahn

(1998)의 성공적 노화 모형에 대해 연구하였는

데, 이들의 성공적 노화 기준에 맞는 사람은

단 1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성공적

노화에 대한 미화가 존재하고 실제 현실은 그

렇지 않다는 것을 나타내는 결과이다.

삶에 대한 통제를 중시하는 Baltes(1993)의

SOC이론, Heckhausen과 Schulz(1996)의 전생애

통제이론은 발달적 입장에서 노화에 따른 상

실에 대한 대처전략을 제시하고, 그 효과를 검

증하려 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그러나 Baltes

(1993)의 이론은 인간의 노화과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경제적, 사회적, 개인적 자원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고 심리적 측면만 강조한다는 비

판(예: 성혜영, 유정헌, 2002; Freund & Reidinger,

2003)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또한 이 이론은

변화에 대한 개인의 통제전략에만 초점을 두

고 있어 개인의 성장과 발달에 대한 깊이 있

는 관점이 부재하다고 볼 수 있다. Ryff(1989)

의 심리적 안녕감 모델은 노인들이 경험하는

주관적 안녕감의 다양한 기준들을 제시했다는

점에서는 의의가 있지만, 심리학적인 개념과

차원의 제시에만 지나치게 초점을 맞추고 있

어, 실제로 어떻게 성공적으로 노화할 수 있

는지에 대한 논의가 부족하다는 비판을 받는

다(강인, 2003; Freund & Reidinger, 2003).

객관적 삶의 기준을 성공적 노화의 주요 측

면들로 강조한 연구들과 관련하여, 객관적 기

준은 복지측면에서 인간에게 기본적으로 갖춰

야할 요인으로 중요하지만, 삶의 객관적 조건

들에만 초점을 맞춰 성공적 노화를 개념화 한

다면, 객관적 조건을 갖추는 것만이 성공적

노화를 이루는 방법으로 여기게 되는 한계를

갖게 된다. 만성적 질병을 앓고 있는 많은 노

인들이 자신을 성공적으로 노화하고 있다고

평가했을 뿐만 아니라, 객관적 조건이 좋은 많

은 사람들이 자신을 성공적으로 노화하고 있

지 않다고 평가한 연구 결과들(예: Strawbridge

등, 2002)은 객관적 조건보다 심리적 측면이

성공적 노화에 더 중요한 요인일 수 있음을

제안하고 있다.

기존의 성공적 노화에 개념적 논의는 주로

서양에서 행해졌기 때문에, 우리문화와 같은

동양적 관점의 성공적 노화의 개념적 틀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앞서 국내 선행연구에

서 살펴본 조사연구들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성공적 노화에 대한 인식에는 활동이나 자기

통제의 강조보다는 가족관계, 사회적 관계, 경

제적 측면 등이 중요한 요소로 포함되어 있었

다. 국내에서 홍현방(2001)은 다차원적 성공적

노화의 개념을 제시하였다. 그에 따르면, 성공

적 노화는 자신의 한계를 수용하는 동시에 자

아통합(지혜)을 이루는 것이다. 그러나 성공적

노화의 하위 구성요인인 심리적 측면과 정신

건강과의 구분이 애매하고, 자아통합으로서의

지혜를 언급한 이외에 지혜에 대한 개념화가

제시되지 않는 등, 심리적 측면의 구성요인들

에 대한 구체적이고도 체계적인 설명이 부족

하다. 또한 성공적 노화를 모델에서 제시된

모든 구성요소들을 충족하는 것이라고 볼 때,

앞서 언급했던 다른 이론들에서와 마찬가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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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적 노화를 이상주의적 관점에서만 조망한

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나이듦은 감퇴뿐만 아

니라 성장과 발달의 측면을 포함하고 있다.

이는 성공적 노화의 개념에 성장과 발달 측면

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성공적 노화를 설명하는 각 이론적 접근들을

살펴본 결과, 대부분의 이론들은 나이듦에 따

른 감퇴에 대한 대처와 현실적응에 초점을 두

는 대신, 성장과 발달측면은 간과하는 경향이

있다. 또한 심리적 측면에서 자기성장 등의

요인들이 언급되고 있으나 이는 대체로 자기

개발을 위해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미로만 사

용되고 있고, 무엇이 어떻게 성장되는지에 대

한 설명이 명확하지 않다.

지혜는 인간발달과정에서 가장 최고의 경지

에 해당하는 것이다. 본고에서는 지혜에 대한

개념화를 통해 지혜가 성공적 노화의 매우 중

요한 부분일 수 있음을 제시하고자 한다. 지

혜는 인지적, 반성적, 정서적 측면들을 아우르

는 다차원적인 구성개념이다(Ardelt, 1997;

Clayton & Birren, 1980). 사실, 이러한 지혜는

개인적인 삶의 만족과 노년기 안녕감에만 영

향을 미치지 않고, 좀 더 포괄적인 의의를 지

닌다. 즉, 지혜는 타인과 사회에 대한 공동선

을 추구한다. 따라서 발달적 의미에서 지혜의

추구는 성공적 노화의 가장 높은 절정의 모습

이 되어야 할 것이다.

통합적 개념화의 내용과 특징

성공적 노화의 통합적 개념화의 구성요인은

구분 영역 하위요인 시사점

생활적

측면

신체,정신적 기능 신체 및 정신적 건강 나이듦에 따른

감퇴에 대한 예

방적 노력 및

사회적 인프라

구축

객관적 생활 조건 경제적 수준, 주거환경

사회적 관계 가족관계, 사회관계의 양과 질

참여 활동 참여 활동의 양과 질

심리적

측면

개인적 평가
신체기능, 객관적 삶의 조건, 사회적 관계, 활동참여

등 자신에 대한 평가 상실, 감퇴에 대

한 평가와 대처

전략 사용
삶에 대한 통제전략 삶의 부정적 변화에 대한 대처전략 사용

정서적 안녕감 주관적 안녕감, 삶의 질 만족도 등

발달적

측면
지혜

인지적 요인: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보고 현상과 사

건의 더 깊은 의미를 이해하는 것

반성적 요인: 현상에 대한 깊은 의미를 발견하는

것으로 단지 사건에 반응하기보다 다른 관점들로

써 현상과 사건을 보는 것

정서적 요인: 자신과 타인에 대한 수용, 공감, 동정

적이 되어 타인을 돕는 것

지혜를 통한 타

인과 사회의 공

익에 기여

표 1. 성공적 노화의 구성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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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과 같다. 성공적 노화의 구성요인을 생활

적 측면, 심리적 측면, 발달적 측면으로 구분

하여 제시하였다. 생활적 측면에는 신체적 기

능, 객관적 생활 조건, 사회적 관계, 참여 활

동 등이 포함된다. 이 하위요인들은 생활적

측면에서 나이듦에 따라 부정적인 변화가 예

상되는 요인들이다. 즉, 나이듦에 따라 신체기

능이 떨어지고, 경제적 수입이 감소하고, 사회

적 관계가 줄어들고, 참여 활동이 줄어들 것

을 예상할 수 있다. 이에 대한 성공적 노화의

기준은 나이듦에 따른 변화가 얼마나 덜 부정

적인가라고 할 수 있다. 즉, 신체적으로 건강

하고, 경제적 수준이 괜찮고, 사회적 관계가

있으며, 참여하는 활동이 있다는 것이 성공적

노화의 기준이 될 수 있다. 두 번째, 심리적

측면은 생활적 측면만으로 성공적 노화를 판

단할 수 없는 심리적인 부분을 일컫는다. 여

기에는 개인적 평가와 통제전략의 사용, 정서

적 안녕감 등이 포함된다. 자신이 성공적 노

화과정에 있는지에 대한 평가 혹은 지각은 동

일한 객관적 조건에 있는 사람이라도 서로 달

라질 수 있다. 즉, 열악한 환경에서도 긍정적

인 평가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 아주 좋

은 환경에서도 불행하다고 평가하는 사람들이

있기 마련이다. 삶에 대한 통제전략은 상실에

대처하는 전략 사용과 관련된다. 또한 정서적

안녕감은 현재의 행복감, 만족도를 나타낸다.

세 번째, 발달적 측면에서는 나이듦에 따라

성장, 발달할 수 있는 지혜를 성공적 노화의

기준으로 삼았다. 여기에서 지혜는 인지적 요

인, 반성적 요인, 정서적 요인의 다차원적 개

념으로 정의되었다.

성공적 노화의 통합적 개념화의 특징은 다

음과 같다. 첫째, 나이듦에 따른 감퇴 측면과

발달하는 측면 두 가지를 다 포함하고 있다.

나이듦은 부정적 변화와 긍정적 변화를 다 포

함하지만, 기존의 성공적 노화 이론들은 나이

듦에 따른 부정적 변화에만 초점을 두는 경향

이 있었다. 그러나 발달적 의미에서 본다면

나이듦에 따라 성장하고 발달하는 요인들을

성공적 노화의 기준에 중요하게 고려해야 한

다. 즉. 지혜를 인지적, 반성적, 정서적 등으로

다차원적 개념으로 정의해 볼 때, 나이듦에

따라 삶의 경험에 대한 통찰, 성찰, 정서적으

로 깊이 있는 이해가 발달한다. 성공적 노화

의 통합적 개념화는 나이듦에 따른 감퇴와 상

실을 완충하고 보상하는 측면에서, 그리고 자

신과 사회에 더 공헌할 수 있는 측면에서 지

혜를 포함시킨 것에서 중요한 의의가 있다.

둘째, 성공적 노화 개념을 구성하는 다양한

요인들을 체계화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기

존의 연구들은 대부분 성공적 노화의 일부 측

면들만을 제한적으로 다루어왔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성공적 노화는 다측면, 다영역, 다

요소적 성질을 지닌다는 전제하에, 우선 성공

적 노화를 기본적 생활측면, 심리적 측면, 발

달적 측면으로 구분한 다음, 각 측면들마다

관련 영역과 하위 요소들을 체계적으로 분류,

제시하려 하였다. 여기에서 각 측면과 영역은

서로 연관되지만 독립적이다. 생활측면은 나

이듦에 따라 부정적인 변화가 예상되는 생활

상의 영역이다. 신체적 기능, 경제적 조건, 사

회적 관계, 참여 활동 등은 나이듦에 따라 생

활 속에서 감퇴할 수 있다. 심리적 측면은 생

활측면에서 어쩔 수 없는 감퇴가 있더라도 이

러한 감퇴를 조절, 중재, 매개할 수 있는 심리

적 특성 혹은 상태들을 포함한다. 발달적 측

면은 나이듦에 따른 인지적, 반성적, 정서적

측면에서 지혜의 발달과 성장을 나타낸다.

성공적 노화에 있어서 이 세 가지 측면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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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하다는 것은 사람들이 나이가 들면서 이

모든 측면들에서 다 성공해야만 성공적 노화

가 가능하다는 이상주의적이고도 엄격한 기준

을 제시하려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이는 사

람들이 모두 같은 유형의 성공적 노화를 해나

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제시하려는 것이다.

즉, 생활적 측면에서 성공적 노화를 하는 사

람들, 생활적 측면에서 안 좋더라도 심리적

측면에서 성공적 노화를 하는 사람들, 발달적

측면에서 성공적 노화를 하는 사람들 등 다양

한 성공적 노화의 유형들이 존재할 수 있다.

이 통합적 개념화는 다양한 성공적 노화 유형

에 대한 경험적 연구를 위한 유용한 개념적

틀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활동, 자기통제 등 한, 두 가지 측면

들을 강조하는 서양적 성공적 노화 개념에 비

해, 생활, 심리, 발달의 다양한 측면들을 통합

적으로 고려하는 본 연구의 개념화는 동양적

문화에 더 적합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조사

연구 결과들을 살펴보다 보면, 우리나라 노인

들이 다양한 측면의 성공적 노화 기준을 가지

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개인의 만족을 넘어서

서 가족, 사회 등 보다 넓은 영역에서 기여를

하고자 하는 소망을 엿볼 수 있다. 본 연구의

모형은 이러한 다양한 성공적 노화의 기준들

을 설명할 수 있다.

개입을 위한 시사점

지금까지 성공적 노화에 대한 통합적 개념

화의 필요성과 통합적 개념화의 구성요인과

주요 특징들에 관해 살펴보았다. 다음 부분에

서는 성공적 노화의 통합적 개념화가 성공적

노화를 위해 어떤 시사점을 가질 것인지에 대

해 논의하고자 한다.

통합적 개념화에서는 성공적 노화를 생활,

심리, 발달측면으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는데,

각 측면마다 성공적 노화를 촉진하기 위한 개

입을 시사점을 찾을 수 있다. 먼저 생활적 측

면에서는 나이듦에 따라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부정적 변화들에 대해 미리 대비함으로써 성

공적 노화를 준비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

을 시사한다. 이는 건강관리, 노후준비, 활동

참여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이

는 개인의 준비뿐만 아니라 사회적 차원의 개

입이 필요함을 의미한다. 노인대상의 일자리

창출, 활동영역의 개척, 복지지원, 의료지원

등이 성공적 노화를 위해 사회가 해야 할 노

력들일 것이다.

둘째, 심리적 측면에서는 자신과 자신의 객

관적 환경과 상황을 있는 그대로 평가하고,

어쩔 수 없는 상실과 감퇴에 대한 건강한 평

가와 통제 전략을 사용하는 것이 성공적 노화

의 중요한 요인인 것으로 제안한 바 있다. 이

는, 비록 상실과 자원의 한정 때문에 객관적

인 삶의 조건이 열악해 진다고 하더라도, 평

가와 대응전략이 이에 대처하고 삶의 만족감

을 얻도록 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이는 노인들을 대상으로 상실에 대

한 대처전략을 가르치고 안내해야 함을 시사

한다. 또한 나이듦에 따른 부정적 변화와 자

신에 대한 평가도 삶의 만족감에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다. 어떤 평가 도식으로 자신

을 평가하느냐는 노후의 삶을 더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의욕을 갖느냐, 우울하게 보내느냐

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은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상담과 교육활

동이 활성화 되어야 할 것이고, 이러한 활동

들을 통해 노인들의 평가도식과 대처전략을

분석하고 적응적 측면의 개입을 시도해야 할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 80 -

것이다. 이 부분이 심리적인 서비스, 교육 부

문에서 중요하게 수행해야 할 역할이며, 이를

위한 각종 프로그램 개발 등도 필요하다.

셋째, 발달적 측면에서는 성공적 노화를 위

해 부정적 측면에 대한 대처뿐만 아니라 나이

듦에 따라 지혜가 성장하고 발달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지혜로운

노인들은 본인뿐만 아니라 타인과 사회에 기

여할 수 있는 자원이 될 것이다. 즉, 사회적

공익을 위해 지혜를 발달시키는 것은 중요한

과제가 된다. 많은 지혜관련 연구들은 지혜발

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제시하고 있다.

성공적 노화를 위한 프로그램에는 노년기에

대처하는 것뿐만 아니라, 지혜를 촉진시키는

것에 대한 부분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예

를 들어, 노년기에는 삶의 회고가 과거를 검

토하고 현재의 자신과 통합하도록 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 삶의 회고는 자신의 대한 사고

의 관점과 폭을 넓혀주며 지혜의 발달을 촉진

할 수 있다. 이와 관련된 집단상담 프로그램

이나 교육 프로그램은 노인들에게 자아통합과

지혜를 얻고 노년기 삶에 만족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다(이가옥, 이현송, 2004). 지혜에 대한

발달과 촉진은 노년기에 이르러 비로소 시작

되는 것이 아니다. 지혜의 발달은 유아교육에

서부터 적용될 수 있다. 예를 들어, 반성적 사

고는 유치원에서부터 역할극 게임으로 가르쳐

지고, 그렇게 함으로써 아이들로 하여금 다른

사람의 입장에 서보고 그들을 이해하고 수용

하도록 가르칠 필요가 있다(Ardelt, 2000).

상담전문가들은 사람들에게 삶의 과정에

서 지혜를 촉진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Johnson, 1995). 노안영(노안영, 1998; No, 1993)

은 내담자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상담자의 특성으로 지혜를 꼽았다. 상담자의

지혜발달은 자신의 성공적 노화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따라

서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심리학자와 인적 서

비스 관련 전문가들은 나이듦에 따른 감퇴에

대한 수동적 대처에만 초점을 두는 것에서 나

아가, 지혜측면을 포함하는 성공적 노화에 대

한 통합적 개념을 가지고 접근해야 할 것이다.

이는 앞으로 가장 많은 인구수를 가진 노인계

층의 노인문제 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의 기능

성 향상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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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ging and Wisdom: An Integrated Conceptualization

of Successful Aging

Su-Lim Lee Seong-Ho Cho

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The objective of the study was to cast a frame for the integrating concept of successful

aging together with for understanding both elderly problems and aging, which was one of

the major issues in aging society. For this, the author reviewed the meaning of aging and

also made a general survey of both affirmative change such as growth and development and

negative change with regard to aging. Particularly, it was observed that wisdom is a key

factor for successful aging. The existing theory of successful aging and major study results

were reviewed. As a result, the author proposed an integrated conceptualization of successful

aging under the general discussion of the limits of existing theory and also explained the

characteristics and implications of an integrated conceptualization of successful aging in line

with the discussion on the definition of the integrated concept of successful ag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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